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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orning. I am Kang Hyun-soo,
Chief of Chungnam Institute. 

I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to 
all of you attended the Coal Phase-out and Energy 
Transi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Also, I would 
like to thank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
mer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hungcheong-
nam-do, Chungnam Institute, and the Conference 
Advisors who hosted this event.

Currently, more than half of the domestic coal-
fired power plants are located in Chungcheong-
nam-do. New coal-fired power plants are being 
built. Sixty percent of the electricity produced by 
the coal-fired power plant in Chungcheongnam-do 
is transmitted to other regions such as Seoul. 
Power stations emit air pollutants and hot water, 
threatening the local environment, ecosystem and 
health. Large-scale power transmission facilities 
destroy landscapes and cause damage by electro-
magnetic waves. As a result, the coal-fired pow-
er plant is recognized as a stumbling block to the 
sustainable future of Chungcheongnam-do.

The new government, Moon Jaein, launched this 
year, announced a bold policy that it would shut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that were more 
than 30 years old and would not approve the con-
struction of additional coal-fired power plants.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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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fired power plants that have reached the end 
of their life are gradually shut down, the capaci-
ty and generation of domestic coal-fired power 
plants will continue to shrink.

However, the shutdown of old power plants and the 
cancellation of construction of new coal-fired pow-
er plants are insufficient. Measures against coal-
fired power plants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are also needed. Already, coal-fired power plants 
are being reduced and gradual closure is a world-
wide trend.
Today, Baerbel Hoehn, ex-member of the German 
Bundestag and other speakers, will tell us that 
many investment institutions, power generation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coal-fired power gener-
ation to a new era based on energy efficiency, en-
ergy conservation and renewable energy.

Coal Phase-out is the starting point of eco-friend-
ly energy transition. Considering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coal is not a cheap energy 
source. Coal-fired power plants need to improve 
environmental facilities to reduce pollutant emis-
sions and significantl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When the air pollution is severe, the 
operation of the power plant should be suspend-
ed. The total amount of power gener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a certain limit. The social costs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should be included in 

energy tax, electricity rates, and electricity pur-
chasing criteria.

On the other hand, energy saving, energy efficien-
cy improvement, and renewable energy will be 
better alternatives for environment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We need to find way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more 
effectively and more quickly.
Today ‘s conference is the first large-scale inter-
national conference held by local governments 
on the subject of Coal Phase-out in Korea. I hope 
that this meeting will be a valuable opportunity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energy transition 
policy of Korea.

Local governments, local businesses, citizens can 
play a bigger role in opening a new energy future. I 
hope to share and learn about the various thoughts 
and intentions of all those gathered here.

Thank you

/   98Kang Hyun-soo      Opening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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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오늘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를 주

최하고 준비하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

남연구원 관계자 및 컨퍼런스 자문위원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입지해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60%는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를 배출하며 

지역 환경과 생태계와 건강을 위협합니다. 대규모 송전

설비는 경관을 파괴하고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게 합니

다.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미

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석

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추가적인 석탄화력발

전소 건설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

습니다. 수명이 다 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점진적으로 폐

쇄됨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과 발전량

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 화력발전소 폐

쇄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취소만으로는 부족합니

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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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합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축소와 점진적 폐쇄

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늘 배어벨 호엔 독일 연방

의회 전 의원을 비롯한 연사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투

자기관, 발전회사, 지방정부가 석탄화력발전 시대를 넘

어 대신 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

로 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실 것

입니다. 

탈석탄은 친환경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은 값싼 에너지원

이 아닙니다. 석탄화력발전은 환경설비를 개선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큰 폭으로 

줄여야 합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시기에는 발전소 가동

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발전총량을 일정 한도로 제한

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 세

제, 전력요금, 전력구매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는 환경

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될 것

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간극,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

다 빠르게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국내에서 탈석탄을 주제로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회의입니다. 오늘 이 자

리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

강현수     개회사

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기업이, 시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미래

를 여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지를 나누고 공유하고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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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this is seokwoo Yoon, the chairper-
son of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I am pleased that 「International conference」 is 
held in the theme of 「De-coal and eco-friend-
ly energy transition policy in the new climate 
system」 in Yesan-gun, a city reforming into 
Naepo new town, during the beautiful season of 
heightening autumn. I and 2.2 million residents 
of Chungnam sincerely congratulate on the 
conference.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and 
encouragement to the governor Heejung Ahn of 
Chungcheongnam-do, Hyunsoo Kang, head of 
Chungnam Institute, and all of related people 
who have made this meaningful event for today.
I also would like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inister Yunkyu Bek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er Eunkyung Kim, 
Mayor Hongjang Kim of Dangjin, lawmaker 
Kikyu Er, former congressman Bärbel Höhn of 
Bundestag, and many honored guests coming 
from home and abroad who came to today’s 
precious event.

The concerns of air pollution such as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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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ope that today’s meaningful time would 
turn out as the valuable opportunity to actively 
prepare for the ‘new climate system in 2010’. I 
congratulate again on holding the 「Internation-
al Conference」. Thank you 

Yoon Seok Woo      Congratulatory address

dusts have reached serious level. Especially, 
in Chungcheongnam-do where coal thermal 
power plants are concentrated, there are 
rising concerns on the old power plants. Also, 
people’s wish to live happily in the pleasant 
environmental condition is rising as seen in the 
voices of local residents opposing to new exten-
sion of power plant.  

In this regard, Chugceongnam-do is also 
continuing efforts to ensur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residents and to improve quality of life 
by operating a ‘special committee to reduce 
fine dust emission and harmful substances 
coming from coal thermal power plant’.
In this period, the new government has started 
and spread of sympathy on ‘de-coal’ and tran-
sition to ‘eco-friendly energy’ is very encourag-
ing. There is said that ‘everything is never too 
late”. 
 
For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pri-
ority of nature and environment, the desirable 
energy transition which minimizes the climate 
change should be steadily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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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시기에, 내포신도시

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예산군에서 「신 기후체제의 탈

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컨

퍼런스」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님과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의 소중한 자리에 함

께 하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김홍장 당진시장님, 어기구 국회의원님과 베에

벨 호엔 독일연방의회 전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 도민과 국민 

모두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있는 우리 도에서는 노후 발전소

에 대한 염려는 물론 신규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등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지

내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

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도민

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노력을 지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탈석탄’과 ‘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우선

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기후변화를 최

소화하는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이 착실히 진행되어야 하

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뜻깊은 시간이 ‘2020년 신 기후체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

면서, 다시 한 번 「국제컨퍼런스」의 개최를 축하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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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충남도민과 함께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대 중요한 당면과제를 함께 논의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기쁩

니다. 오늘 탈석탄과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서로

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

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 석탄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대한민국의 추운 겨울을 석탄으로 만

든 값싼 연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와 많

은 오염물질을 내뿜었지만 환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

던 춥고 가난했던 시절, 석탄은 서민의 연료로 각광을 받

았습니다. 

산업화가 국가적 과제였던 지난 수 십 년 동안한국은 석

탄으로 값싸게 전기를 생산해 마을의 등불을 밝혔고, 공

장의 기계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

습니다.

값싼 연료라는 이점 뒤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문제점들

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때문

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창문 좀 열고 

살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은 뿌연 미

세먼지로 뒤덮이기 일쑤입니다. 

충남은 바로 이러한 피해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한국의 국립환경과

학원은 화력발전소들이 밀집된 충남 지역 상공에 아황

산가스 등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2배 이상 떠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

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충남 대기오염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약 50%가 집결

해 있습니다. 생산한 전기의 60% 정도를 서울 등 수도

권 지역에 보내면서석탄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송배전

설비의 사회적·환경적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

니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누

군가는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지구 반대편 누

군가는 기상이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

금과 같은 에너지소비방식은 지속될 수 없고, 정의롭지

도 않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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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오염을 최소화하

며,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뀌

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

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를 부족

함 없이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산업체

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에너지효율을 높일 필요성

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족하면 아끼고 효율적으

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를 더 짓는 손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지속할 수 없고, 

지속해서도 안 됩니다. 다행히 에너지 수급체계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공포, 2011년 9월 우리나라에

서 발생한 블랙아웃 사태,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과 2016년 석탄화력발전소 추가건립 반대 단식 농성 등. 

기존 전력 수급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발하는 사건

들이 줄을 이으면서 현재 우리의 전력 생산과 소비에 대

한 반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합의된 신기후체제 하에서 현재의 전

력 생산방식과 에너지 소비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

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이에 저는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충남의 다짐을 말씀드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
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몇 년 동안 석탄화력 발

전소의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국가 

정책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정책과 관련

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 선도적으로 실행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의 사회적 수명에 대해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합니다. 

서천화력 발전소 1, 2호기는 1983년에 준공되어 금년 상

반기까지 가동되다 7월 1일자로 폐기 되었으나,  1983

년, 84년 준공된 보령화력 1, 2호기는 올해로 34년째 가

동 중입니다. 이러한 노후 시설은 최신 시설에 비해 5~7

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작년 7월, 노후 석탄화력 폐기수명을 30년

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구 연한에 맞춰 발전

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책임을 진 자치단체가 책임

감을 가지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 오염 우려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에너지 시민’과 ‘에너지 신산업’ 육



성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안에 충남은 도민참여단과 함

께 ‘지역 에너지전환 비전’ 세울 것입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에게 따르라고 통

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

과 밀접하게 관련된 에너지 정책은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힘 있게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분야보다 민관 협치가 이뤄져야 하며

충남도는 도민을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뒷

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에너지 신사업에 대해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소수의 대기업에 사업기회가 집

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

을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세우고, 에너지 공
급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발전소를 해안가에 밀집시키고, 먼 거리에 있는 

도시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

러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떠안고, 수익과 편익은 외부의 투자자들과 도시

민들이 누렸습니다. 이러한 낡은 전력 수급체계는 지역 

분산생산과 소비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

청남도는 다음 내용들을 중앙정부에 요구합니다.중앙정

부는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랍니

다. 중앙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전환 기금을 통해 지원해

주면, 충청남도에서는 도민과 함께 새로운 지역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석탄화

력 발전소의 발전용량과 설비용량 감소분, 그리고 비 화

석 연료로의 에너지전환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국민과 발전사가 탈석탄 미래를 예상하고 적응할 수 있

도록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화석연료발전을 유지해 온 논리는 두 가지입니

다.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것과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었

습니다. 그동안 기술적 발전을 통해 일부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발전에 결코 뒤지지 않는 효율성과 경제성 수준

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논리로 추진

해온 석탄 화력발전이 이미 환경과 사회적 비용이 큰 사

업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시대는 점차 저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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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존 에너지 공급을 지탱해온 

제도들을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할 전

환점에 서 있습니다.  

셋째, 탈석탄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구
축을 제안합니다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만장일치로 ‘파리협정’을 채택했

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

비 37% 감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에

서는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

나다 온타리오주(州)는 2014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전

면 폐지했고,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

면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탈석탄을 실천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경험과 지혜

를 나눠야 합니다. 저는 ‘탈석탄’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

가, 특히, 우리 충남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방정부간에

‘탈석탄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합니다. 앞선 경험

을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함께 설계하며, 국가

보다 앞선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는 지방정부간 네트

워크를 만들자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IBM은 

70~80년대 대형컴퓨터 시장의 최강자였습니다. 중앙집

중식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집착했던 IBM은 소형 분산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는 변화를 선도하지 못해 경쟁력

을 잃었습니다. 에너지 생산 소비 시스템도 소형화, 분산

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에너지 생산 

장비의 보편화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발전소를 고집하는 현행 에너지 정책은 미

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과 소비의 제도적 진입 장벽을 풀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얻고, 

관련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파

급 효과를 생각할 때,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성장은 여타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에

너지 전환이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은 또 다른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충남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수급체계에서 탈

피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최적지입니다. 

오늘 충남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통하는 새

로운 문을 함께 열자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918안희정     특별연설



De-coal Eco-friendly Energy Transition Interna-
tional Conference Speech

Guests from Korea and oversea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friend-
ly energy transition,I and people of Chugnam 
sincerely welcome your visit.This is governor 
of Chungnam, Heejung Ahn.I am very glad to 
have an opportunity to discuss about the urgent 
problem in this period and find the solution 
with you. Today, I hope to share our wisdom 
and experience about de-coal and eco-friendly 
energy transition and look forward to gather 
powers to make better future for humanity.

Dear distinguished guests,
When I was young, coal was a very thankful 
presence.The poor people could go through 
harsh winter in Korea with cheap briquette 
made of coal.Although it emitted smoky smell 
and many polluting substances, people could 
not think of the environment since they were 
cold and poor.The coal was became spotlighted 
as the fuel for the ordinary people.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when industrialization 

was the national task, South Korea generated 
the electricity cheaply with coal and it lighted 
the villages and operated machines in the fac-
tory. Now, however, things have changed.
Numerous problems of coal are appearing 
which were hidden behind the advantage of 
cheap fuel.

Because of the find dust coming from the coal 
thermal power plant, our children cannot play 
on the school yard. The residents around coal 
power plant complaints about the power plant 
saying that cannot even open the window.

The sky in Korea is often covered with fine dust 
particles and Chungnam is the region where 
those damages are concentrated

Last 2016, NASA and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 Korea announced 
that amount of the fine dusts such as sulfur 
dioxide gas floating on the thermal power plant 
concentrated area in Chungnam is twice the 
amount of Seoul.
This announcement was very sh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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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ity of air pollution in Chungnam which 
has not been well known has been released.
Approximately 50% of coal thermal plants 
in Korea are concentrated in Chungcheong-
nam-do.
Chungcheongnam-do sends out around 60 % of 
generated electricity to Seoul and other metro-
politan cities while suffering from the environ-
mental pollution due to coal power plant and 
undertak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of 
electricity distribution facilities.
We are both victims and assailant in terms of 
energy problem.
To consume more electricity, someone has to 
suffer from the fine dusts while someon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can lose their living 
foundation because of the abnormal climate 
changes.
The way we consume energy now is neither 
sustainable nor righteous.
The way we consume energy now also cannot 
sustainable develop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
The energy policy should minimize the pollu-
tion and should be changed into the righteous 

policy which divides the burdens equally.
In order to make such policy, our energy gen-
eration and energy consumption patterns also 
should change.

Until now, South Korea’s energy policy focused 
on “supplying the cheap energy sufficiently”.
Families and industries did not have to cut 
energy consumption and they did not feel the 
need to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When they were short of energies, they chose 
the easy way of building more power plants 
instead of using the energy efficiently.
It is no longer possible to continue these meas-
ures, and such waste of energy should not be 
continued.

Fortunately, public awareness shift is occurring 
on the energy supply and demand system.
Nuclear fear due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
quake in 2011
Black Out situation happened in South Korea 
on September, 2011
Movement against transmission tower on 
Milya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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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nger-strike resisting the additional 
establishment of coal thermal power plant in 
2016.
As the cases resisting to or raising doubt to 
conventional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system appeared, there are self-reflection on 
current electricity generation methods and 
excessive consumption.

In particular, under the new weather system 
agreed in December 2015, the current electrici-
ty generation methods and energy consumption 
methods cannot be sustained.
Now is the time for a fundamental shift in the 
energy policy.

I would like to mention to promise of 
Chungnam regarding the de-coal eco-friendly 
energy transition. I also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of all,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on 
energy policy needs to be strengthened.

In the last few years, Chungcheongnam-do has 
been leading the measures to solve the fine 
dust problem derived from the  coal thermal 
power plant and also has been leading the 
changes in the national policy.
We will continue to propose reinforcing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energy policy and 
play the leading role.

First of all, we propose to institutionaliz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decide the social 
life span of coal thermal power plant.

Seocheon thermal power plant unit 1 and 2 
completed in 1983 were operated until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nd got abolished in July 1st 
2017. On the other hand, Boryeong thermal 
power plant unit 1 and 2 completed in 1983 and 
1984 are siill operated for 34 years.

Such old facilities emit 5 to 7 times the pollut-
ants compared to modern facilities.
In July of last year, Chungcheongnam-do 
proposed to shorten the life span of old coal 
thermal power plant to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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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shut down the plant in accordance with 
plant’s durability.

The autonomous community responsible for 
health and life of the citizens in the region 
should actively response to the environment 
pollution due to facility deterioration.
In addition, Chungcheongnam-do will endeavor 
to foster ‘energy citizen’ and ‘new energy in-
dustry’.
Within this year, Chungnam will set ‘regional 
energy transition vision’ working with citizen 
participating group
We would like to get rid of traditional method of 
the government deciding the energy policy and 
making the citizens to follow the policy.
The energy policy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life of citizens should actively reflect the opin-
ions of the citizens,
Moreover, participation and support from the 
citizens is essential for the big project of de-
coal and energy transition.
Therefore, public-private governance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ields, and 

Chungnam-do will support the citizens to make 
them as the main agent in energy policy deci-
sion.
Furthermore, Chungceongnam-do will foster 
new growing energy industries in the renew-
able energy distribution and proliferation 
process
We will make sure that business opportunities 
are not concentrated to few large companies. 
We will also improve the policies and provide 
administrate support in order to help the local 
citizens to use the business opportunity to raise 
their income.
Secondly, we suggest to the central govern-
ment to build de-coal roadmap and change the 
energy distribution system to decentralized 
distribution system.
Concentrating large scale plants on the water-
front and mass consumption of energy from the 
cities of far distance revealed many problems.
The local citizens near the power plant had to 
undertake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s 
and the external investors and citizens enjoyed 
the profit and convenience.
Such old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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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changed in to the local distributed 
generation and consumption systems.
In order to do this, Chungcheongnam-do re-
quires the follow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aise funds for 
eco-friendly energy transition and support the 
local government to autonomously establish 
and develop renewable energy system as soon 
as possible.
If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the local 
government with eco-friendly energy transition 
funds, Chungcheongnam-do will work with 
its citizens to design and construct the new 
regional decentralized energy system.
.
Also,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ctual-
ize the de-coal roadmap and specify energy 
transition plans for coal thermal power plant’s 
capacity, reduction of installed capacity, and 
non-fossil fuels.

The blueprints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 
people and power plant companies can antici-
pate and adapt to the future of de-coal.
There are two logics that have maintained fossil 

fuel power generation.
There is no technical alternative and high eco-
nomic feasibility.

Through technological progress, some renewa-
ble energy had been evaluated to have reached 
the level of efficiency and economic feasibility 
equivalent to fossil fuel power generation.
In addition, the recognition that coal thermal 
power generation promoted by the economical 
reasoning involves huge economic and social 
costs are spreading in the international com-
munity.

The era of electricity generation using the fossil 
fuel is gradually falling.
Now, we are standing on the turning point of 
changing the traditional energy supply policies 
to new policies promoting the renewable ener-
gy.

Thirdly, we suggest the domestic and abroad 
network construc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for de-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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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12, 2015, 195 nations participat-
ed in the 21st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animously adopted ‘Paris 
Agreement’.

Both advanced nations and developing nations 
agreed o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South Korea also aims to reduce 37% 
of the emission by 2030.
However, some nations are implementing 
stronger policies.
For example, Ontario, Canada has completely 
abolished coal thermal power plant in 2014 
and the United Kingdom announced its goal of 
shutting down all coal thermal power plant by 
2025.
We need to share the experience and wisdom 
with the nations and local governments imple-
menting the de-cal advance.
I suggest to build a ‘de-coal network’ between 
the nations that are implementing the ‘de-coal’ 
policy and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s 
with similar condition to our Chungnam.

I am suggesting the network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hich will enable sharing of 
experiences, planning the supporting policies, 
and setting a goal and implementing the goal 
before the nation.

Lastly, I would like to clarify that de-coal and 
energy transition is not a burden anymore and 
it is a new opportunity.

IBM was the strongest in the computer market 
during the 70s and 80s. However, IBM was 
obsessed with the centralized data system 
and could not follow the transition into small 
distributed data system, losing its competitive-
ness.
Energy generation consumption system is also 
developing in the direction of miniatur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he generalization of portable energy gener-
ation equipment is not a story of the distant 
future.
The current energy policy insisting on the large 
scale plant can interfere with future energy 
development.
We need to break the institutional entry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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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consump-
tion and support the related businesses to 
make various attempts.
As a result, new development driving force and 
related job creation will be promoted through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idering the ripple effect of energy industry, 
growth of the eco-friendly energy field will 
influence other industries.
Just like the energy transition led the indus-
trial revolution in the history, the transition to 
eco-friendly energy we are experiencing right 
now can cause another industrial revolution.
Chungnam which suffered from the coal ther-
mal power plant will break from the energy 
supply and demand system centering on the 
fossil fuel.
Chungnam is the optimal place to make the 
new model.
Today in Chungnam, we will open the new door 
to the era of eco-friendly energy transit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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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ärbel Höhn 

Bärbel Höhn is a member of the German Bundestag 
and chair of the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She was vice-chair of 
the Green Party in parliament and headed the working 
group on environmental, energy, transport, agricultural 
and consumer policy.

Climate chang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sources of 
energy and the fight against nuclear power are the fo-
cus of her work. She participated in various UN climate 
conferences, and is a regular speaker at international 
climate and energy conventions.

 Before being elected to the Bundestag in 2005, Bärbel 
Höhn was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in Germany’s biggest state, North 
Rhine-Westphalia, from 1995-2005. In that function she 
played a leadership role in Europe’s response to the mad 
cow disease epidemic, improved consumer rights and 
promoted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sources of 
energy.

1995-2000
Minister of Environment in Nordrhein-Westfalen 

2005-2017
Member of the Bundestag 

2014-2017
Chair of the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Keynote Speech

Bärbel Höhn is a member 
of the German Bundestag 
and chair of the Commit-
tee 

기조연설

Bärbel Höhn 
배어벨 호엔 

배어벨 호엔 

Bärbel Hö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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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peech summary
Ms. Höhn will speak especially about German climate and energy policy and its transition 
during the last decades. Key elements in German climate and energy 
policy are laws, ordinances and support programmes. Meanwhile, economic opportunities 
and half a million jobs are created through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energy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makes companies more competitive and 
reduce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Besides this, Ms. Höhn´s talk will focus on the phase-out of coal and nuclear energy, 
the costs of different energy systems, and also about social implications.   

Bärbel Hö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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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Bärbel Höhn 

세계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독일의 경험,
그리고 한국을
향한 제언

배어벨 호엔 

배어벨 호엔 

배어벨 호엔은 전 독일 국회 환경·핵안전위원회 의장으로, 독

일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해왔다. 그는 다양한 유

엔 기후회의와 국제적인 기후·에너지 협약에서 활동해왔다. 

이 밖에도 배어벨 호엔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동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환경농업장관으로 일했다. 전문 

분야는 농업, 에너지, 핵안전, 그린빌딩이다.

30

배어벨 호엔 

Bärbel Höhn 

1995-200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환경부 장관  

2005-2017

독일 연방하원의원

2014-2017

독일 국회 환경·핵안전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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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엔씨께서 지난 수십년간 독일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및 전환에 관해 연설하실 것입니다. 

독일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핵심 요소는 법률, 법령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경제적 기회와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킵니다. 

이 외에도 호엔씨의 연설은 석탄 및 원자력의 폐지, 대체 에너지 시스템 및 

사회적 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Bärbel Höhn 

배어벨 호엔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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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Doukas

Alex Doukas is a Senior Campaigner at Oil Change In-
ternational. His work focuses on ending international 
subsidies and public finance for fossil fuels, and shifting 
public resources toward building a clean energy future, 
including access to clean energy for all. 

Previously, Alex worked with the World Resources Insti-
tute, where he focused on making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more effective, including through the design of 
the Green Climate Fund, as well as catalyzing finance for 
clean energy access. 

Alex has also worked with the Pembina Institute in Can-
ada on energy and climate policy, in Canada and beyond. 
His interest in energy access and sustainability has also 
previously taken him to Bhutan and Lao PDR to work on 
appropriate technology and energy access. 

Alex holds an M.Sc.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in En-
vironmental Change and Management, and a B.A. Hons. 
from the University of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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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ly, signs point to a terminal decline for 
coal-fired power
•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normal-

ly bullish on coal-fired power relative to many 
analysts, concluded in 2017 that “investment in 
coal-fired generation may have reached an all-
time peak,” and projected a “dramatic slowdown 
in investment in coal-fired power” in future. 1

•  2016 saw historically low levels of final invest-
ment decisions for future coal capacity, and 40 
GW of coal-fired plant capacity was commis-
sioned globally (20GW less than in 2015), accord-
ing to IEA.

•  Overall investment in renewable electricity 
sources outpaced coal-fired power investment 
by a factor of 4 to 1 in 2016, with renewable to-
talling $297 billion vs. well under $80 billion in 
coal-fired power, according to IEA.

•  The IEA concludes that coal demand in China has 
peaked. In January of 2017, China canceled 103 
coal-fired plants, dozens of which were already 
under construction, eliminating 120 GW of future 
coal capacity. In May of 2017, China suspended 
new coal-fired power plant construction in 29 
provinces.  2

•  In May, 14 GW of coal-fired capacity in India was 
cancelled, while solar tariffs have been in free 

fall, with some solar tenders in 2017 below the 
tariff for new coal-fired power. 3 India also has 
plans to shut 37 gigawatts of coal-fired plants 
due to air pollution and water stress issues. 4 

•  In October, Indonesia’s energy minister an-
nounced no new coal plants will be built in Java 

5, home to 60% of Indonesia’s population, largely 
due to overcapacity concerns & falling costs of 
renewable.

•  University of Oxford researched found that: “even 
under the very optimistic assumption that oth-
er sectors reduce emissions in line with a 2°C 
target, no new emitting electricity infrastructure 
can be built after 2017 [...] unless other infra-
structure is retired early or retrofitted with car-
bon capture....” 6

Commitments to phase out coal are accelerating 
globally: 
•  While coal has been declining in key markets 

including China, India, and beyond, a number of 
governments have already committed to phase 
out coal-fired power completely. Many of these 
commitments came in 2016. Belgium ceased 
coal power generation in 2016. Portugal, Ireland, 
Austria, Sweden and Denmark are approaching 
coal phase-out by 2025 or earlier.

•  France has committed to end coal-fired power 

1 _  https://www.iea.org/publications/wei2017/

2 _ http://reut.rs/2yqBnTV

3 _ https://bloom.bg/2gpbFuJ

4 _ https://bloom.bg/2gnH6VV

5 _ http://reut.rs/2i7j7el

6 _ http://www.oxfordmartin.ox.ac.uk/publications/view/2119



by 2023, the UK by 2025, and Canada and Finland 
by 2030. Germany has committed to phase out 
half of coal-fired power plants by 2030 (though 
they will need to do more, faster to meet the gov-
ernment’s own climate targets). Italy is currently 
considering coal phase out scenarios, but has 
yet to make a commitment. More than half the 
US coal fleet has been retired since 2010, (262 
plants); the rate of retirements has accelerated 
Trump’s election. In Japan, despite pro-coal gov-
ernment policy, multiple coal-fired projects have 
been canceled in 2017.

•  Just this month, the newly-formed government 
in the Netherlands committed to ending coal-
fired power by 2030, shutting down three plants 
that were only completed in 2015, highlighting 
the risk of stranded coal assets in jurisdictions 
where coal-fired power development continues 
without attention to the changing market and 
policy landscape.

•  Korea has recently taken important and delib-
erate steps to curtail coal domestically. Presi-
dent Moon Jae-in has announced plans to shut 
down 10 old coal-fired power plants - cancelling 
all plants older than 30 years during his term 
- while also committing to not build new coal 
plants. This announcement was also accompa-
nied by a commitment of $12.2 billion to develop 

alternative energy sources and a pledge to re-
duce emissions by 37% by 2030.

•  In terms of national-level coal phase-out, anal-
yses have identified that within OECD countries, 
coal-fired power should be phased out by 2030 at 
the latest to offer a hope of meeting the aims of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7 Thus, 
it is important that these trends in the decline 
of coal continue to accelerate, including through 
political commitments to phase out coal entirely 
on an ambitious timeline,  led by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  In October, 2017, Canada and the UK launched 
a global alliance on the phase out of coal, to be 
promoted at the upcoming UN climate negotia-
tions in Bonn, Germany this November. 8 These 
governments have invited others to join them in 
declaring a commitment to phase out coal pow-
er.

Costs of renewable electricity are rapidly declin-
ing, competing with (and beating) coal
•  The World Economic Forum Renewable Infra-

structure Investment Handbook notes that “by 
2020, solar photovoltaic is projected to have a 
lower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than coal or 
natural gas-fired generation throughout the 
world. Renewable infrastructure has moved 

World de-coal trend and financial investment flow 

7 _   http://bit.ly/2ytqen1

8 _  http://bit.ly/2gz5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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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closer to utility-like investments and no 
longer presents frontier technology-like risks.” 9

•  In the U.S., the highly-respected energy analyst, 
Lazard, has indicated the levelized cost of elec-
tricity from utility-scale solar and wind is now 
below coal, and even in most cases below com-
bined cycle gas.

•  Around the world, new records were set in 2016 
and 2017 for the unsubsidized price of clean en-
ergy, with utility-scale solar below 2.5 US cents 
/ kWh, onshore wind at 3.0 US cents / kWh, and 
offshore wind at just below 5 US cents / kWh (see 
Figure 6). These real-world examples of unsub-
sidized renewable electricity prices demonstrate 
that renewable energy is fast outpacing coal in 
many markets, even without any consideration 
for the climate pollution and local air pollution 
from coal-fired power.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forecasts, 
which have proven far more reliable than pro-
jections from most other analysts including the 
IEA, indicate that 86% of investment in electricity 
generation from 2017 through 2040 will be in ze-
ro-emissions renewables.

Private finance trends: A turn away from coal & 
increased damage bank brands that remain

•  Earlier in October, Michael Wilkins, the head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risk at Standard and 
Poor’s Global Ratings, said “the tide has turned” 
in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and economic 
viability of assets like coal-fired power stations 
will be “vastly impaired.”  11 Ratings agencies are 
paying attention.

•  Banks are recognizing not only the financial risks 
associated with involvement in coal-fired power 
development, but also the reputational risks. 
Commitments from private banks to to restrict 
or phase out coal finance include (to namy only 
a few): BNP Paribas, Barclays, DeutscheBank, 
HSBC, PNC, JPMorgan Chase, Credit Suisse, 
UBS, Société Générale, Standard Chartered, 
RBS, Morgan Stanley, Wells Fargo, Citi,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and ING.

Public finance trends: some restrictions on coal 
finance, and Korea could be a world leader
•  Restrictions on coal finance at a number of mul-

tilateral development banks were implement-
ed in 2013, including at World Bank Group and 
many more. Bilateral public finance institutions 
of many countries have also restricted coal fi-
nance, including Brazil, UK, France, Germany, 
Netherlands, and many more.

9 _  http://bit.ly/2hrUrvQ

10_  http://bit.ly/2giYQSB

11 _  http://bit.ly/2yOfi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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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November 2015, 29 export credit agencies of 
OECD governments (including Korea’s) agreed to 
restrict finance for coal power, but many loop-
holes remain that allow for coal financing.

•  Between 2013 and 2015, public finance for coal 
across the G20 countries and multilateral devel-
opment banks averaged at least $10 billion an-
nually. 12 

•  The top three countries providing public finance 
for coal over this three-year period were China, 
Japan, and Korea. Relative to the overall size of 
its economy, Korea was the largest provider of 
public finance for coal projects, with well over $2 
billion in public finance for coal projects between 
2014 and 2016. The majority of this financing 
was provided through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with some from K-SURE, and smaller 
amounts from Korea Development Bank / Korea 
Finance Corporation.

•  Even more worrying is Korea’s potential future 
public finance for coal. The coal pipeline for Ko-
rea’s public finance institutions indicates that 
they could provide $2.7 billion in additional public 
finance for coal projects in the coming few years, 
driving over 4,000 MW of new coal-fired power 
capacity around the world, mostly in Southeast 
Asia and Sub-Saharan Africa. Potential future 

public finance for renewable energy, by contrast, 
is less than $100 million (according to limited 
available data on the project pipeline for Korea’s 
public finance institutions). As of October 2017, 
Korean public finance institutions currently have 
$2.7 billion in coal finance in the pipeline, and 
zero renewable energy finance, according to 
publicly available data (which is limited due to a 
lack of transparency).

•  To demonstrate the same kind of leadership on 
coal-fired power abroad as it has shown at home, 
Korea can implement a phase-out of public fi-
nance for coal-related activities, restricting its 
public finance institutions from participation in 
these projects. Public money is relatively scarce, 
and is extremely important in sending signals to 
the wider market and influencing other financial 
flows. This public finance be used as wisely and 
strategically as possible.

•  By ending public finance for coal, Korea’s region-
al leadership on this issue could also produce 
strong pressure within the region on Japan and 
China to restrict their public finance for coal in-
frastructure, which remains a crucial lifeline for 
the expansion of coal projects across other parts 
of developing Asia. For example, an analysis of 
22 coal projects in Indonesia found over 90% of 
the projects were backed by export credit agen-

World de-coal trend and financial investment flow 

12 _   http://bit.ly/2toX5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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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s or development banks of foreign countries.

Beyond coal: public finance flows to oil & gas de-
velopment, missing opportunity in renewables 
•  Across G20 governments and multilateral de-

velopment banks, public finance for oil, gas, and 
coal continues to be vastly larger than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Between 2013 and 2015, 
58% of G20 public energy finance went to fossil 
fuels, and just 15% to clean energy, with the re-
mainder to energy that fits in neither the clean 
nor fossil fuel category (such as transmission / 
distribution infrastructure).

•  This public finance trend contrasts starkly with 
trends in private finance, where a clear and rapid 
shift toward finance for clean energy infrastruc-
ture is already underway.

•  Korea is not only a major provider of public fi-
nance for coal, but also for oil and gas. Korea is 
third behind only China and Japan, providing $9 
billion per year in public finance for oil, gas, and 
coal.

•  While making important decisions on the future 
of Korea’s public finance for coal, the govern-
ment and people of Korea should also consid-
er carefully the role of Korea in financing other 
kinds of fossil fuel expansion abroad given the 

urgency of the climate change crisis. Korea is 
also perfectly positioned to take advantage of the 
rapidly growing opportunities in the clean energy 
space, and as host of the Green Climate Fund, 
can leverage leadership and expertise in green 
finance to expand opportunities for Korean clean 
energy businesses at home and abroad.

/   3938 Alex Doukas    World de-coal trend and financial investme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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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1

알렉스 두카스

Alex Doukas

세계 탈석탄 동향과
금융투자 흐름

알렉스 두카스

알렉스 두카스는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

national)의 선임 캠페이너이다. 

그는 화석 연료에 대한 국제 보조금과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미래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며, 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를 위하여 공공 자원의 사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알렉스 두카스는 이전에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제 기후 재원의 조성과 사

용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으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계하고 청정 에너지의 접근성에 대한 재원 조성

을 가속화했다. 

알렉스 두카스는 또한 캐나다의 펨비나 인스티튜트(Pembina 

Institute)에서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에너지와 기후 

정책에 대한 경력을 쌓았다. 

그는 에너지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탄과 라오

스에서 적합한 기술과 에너지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

다. 알렉스 두카스는 옥스포드 대학교 환경 변화 및 관리 분

야(Environmental Change and Management)에서 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토론토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

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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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길에 접어든 석탄: 
석탄 투자, 석탄 퇴출 공약, 전세계 에너지 금융 추세

전세계적으로, 여러 신호들이 석탄 발전이
사양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   많은 분석가들에 비해 대체로 석탄 발전에 대해 낙관

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국제 에너지기구 (IEA)는 2017 

년에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가 한계치에 도달했을지

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석탄 발전에 대

한 대규모 투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

•   IEA에 따르면, 2016 년은 미래의 석탄 용량에 대한 최

종 투자 결정 수준이 사상 최저로 낮았으며 전세계 석

탄 발전 용량은 40GW (2015 년보다 20GW 하락)에 

지나지 않았다.

•   IEA에 따르면 2016년 재생가능 전기 에너지원에 대

한 전반적인 투자는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4 대 1로 

앞질렀으며 재생가능 전기 에너지원에 대한 총 투자는 

2,970 억 달러였던 반면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는 800 

억 달러에 훨씬 못 미쳤다.

•   IEA는 중국의 석탄 수요가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결론 

지었다. 2017 년 1 월 중국은 이미 건설중인 수 십 개의 

발전소를 포함 103 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취소했으

며 그에 따라 향후 석탄 생산 능력은 120 GW가 삭감

되었다. 2017 년 5 월, 중국은 29 개 주에서 석탄 발전

소 신규 건설을 중단했다. 2

•   5월 인도에서는 석탄 발전 용량 14GW가 취소되었

고, 반면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입찰가격은 급락하

여 2017 년에는 몇몇 태양광 발전소 입찰가격이 신규 

석탄 발전소 입찰가격을 하회하기도 했다. 3  인도는 또

한 대기 오염과 물 부족 문제로 인해 37 기가 와트의 

석탄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4

•   10 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장관은 과잉 설비 우려와 

재생가능 에너지 가격 감소로 인해 인도네시아 인구의 

60 %를 차지하는Java 5 에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   옥스퍼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는 “비록 다

른 부문이 2 ℃ 목표에 부합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도, 다른 인프라 시설이 조

기에 폐기되거나 탄소 포집 장치가 장착되지 않는 한 

2017 년 이후에는 새로운 전기 생산 인프라 시설을 건

설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6

전세계적으로 석탄 폐기 공약이
급증하고 있다: 
•   중국, 인도 및 그 밖의 주요 시장에서 석탄 수요가 감

소하는 가운데 많은 정부가 석탄 발전을 완전히 단계

적으로 폐기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많은 이러한 결정

은 2016년도에 나왔다. 벨기에는 2016년에 석탄 발전

을 중단했으며 포르투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

덴, 덴마크도 2025 년까지는 또는 그 이전에라도 석탄

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1 _  https://www.iea.org/publications/wei2017/

2 _ http://reut.rs/2yqBnTV

3 _ https://bloom.bg/2gpbFuJ

4 _ https://bloom.bg/2gnH6VV

5 _ http://reut.rs/2i7j7el

6 _ http://www.oxfordmartin.ox.ac.uk/publications/view/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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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석탄 발전을 2023년까지, 영국은 2025 년

까지, 그리고 캐나다와 핀란드는 2030 년까지 끝내기

로 약속했다. 독일은 2030 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정

부가 스스로 책정한 기후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더 많이 더 신속하게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탈리아

는 현재 석탄의 단계적 퇴출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지

만 아직 공약한 바는 없다. 미국 석탄 발전 시설의 절

반 이상이 2010 년 이후 가동을 멈췄다 (262 개). 그들

의 퇴출 속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일본에서는 

석탄 친화적인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석

탄 프로젝트가 2017년에 취소되었다.

•   이번 달에서만도 네덜란드의 신생 정부는 2015 년 막 

완공된 3 개의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2030 년까지 석

탄 발전을 종식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변

화하는 시장과 정책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석

탄 발전이 계속될 때 쓸모 없어진 석탄 자산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한국은 최근 국내 석탄 감축을 위한 중요하고도 신중

한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30 년 이

상 된 모든 발전소를 퇴출시키는 등 10 개의 노후 석

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또한 새

로운 석탄 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다. 이 발표와 함께 그는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122 억 달러를 투입하고 2030 년까지 배출량을 37 %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   국가 차원의 단계적 석탄 퇴출과 관련하여, OECD 국

가들은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늦어도 2030 년까지는 석탄 화력을 단계적

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7  따라서 한국

과 같은 OECD 국가들이 주도하여, 야심 찬 일정에 따

라 석탄을 전면적으로 퇴출시킨다는 정치적 약속 등을 

통하여, 이러한 석탄 감소 추세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

이 중요하다.

•   2017 년 10 월 캐나다와 영국은 석탄의 단계적 퇴출에 

관한 제휴를 시작하여 이를 이번 11 월 독일 본에서 열

릴 유엔 기후 협상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8 이들 정부

들은 석탄 발전 퇴출에 대한 공약 선포 시에 다른 국가

들도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재생가능 전기 에너지 가격은 급락하고 있으며 석
탄가격과 경쟁 (또는 비교 하락)하고 있다
•   세계경제포럼 재생가능 인프라 투자 핸드북은, “2020 

년까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비용은 전세계 석탄 또는 

천연 가스 발전 비용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균등화 발전 단가) 예상된다. 재생

가능 인프라 투자는 실용적인 투자에 훨씬 가까워졌으

며 더 이상 첨단 기술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을 제기하

지 않는다” 고 말하고 있다.”  9

7 _   http://bit.ly/2ytqen1

8 _  http://bit.ly/2gz5dhA

9 _  http://bit.ly/2hrUr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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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저명한 에너지 애널리스트 Lazard는 실

용 규모의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의 균등화 발전 단가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지금 석탄 단가 이하

이며 심지어는 대부분 복합 사이클 가스 단가에도 못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2016 년과 2017 년에 최초로 무 보조 

청정 에너지 가격을 기준으로 실용 규모 태양광이 미

화 2.5 센트/kWh 이하, 육상 풍력이 미화 3.0 센트/

kWh, 해상 풍력이 미화5 센트/kWh이하로 기록되었

다 (그림 6 참조). 이러한 무 보조 재생 가능한 전기 가

격의 실제 사례는, 석탄 발전소의 기후 오염 및 지역 

대기 오염에 대한 고려 없이도, 재생가능 에너지가 많

은 시장에서 석탄을 급속히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   IEA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분석가의 예측보다 훨씬 

신뢰할만한 것으로 입증 된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의 예측은 2017 년부터 2040 년까지의 전기 

발전 투자의 86 %가 무공해 재생 에너지에 투입될 것

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개인 금융 트렌드: 석탄 기피 및 기존 피해 은행 
증가
•   10 월 초 Standard & Poor’s 의 국제 신용평가 담

당 부서의 기후 및 환경 리스크 책임자 마이클 윌킨스 

(Michael Wilkins)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조류가 바

뀌었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같은 자산의 경제성은 “

크게 훼손될 것이다”고 말했다. 10 신용평가 회사들은 

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은행들은 석탄 화력 개발 참여와 관련된 재정적 위

험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판에 미치는 위험도 인식하

고 있다. 다음 등을 포함한 여러 은행들이 석탄 금융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BNP Paribas, Barclays, Deutsche Bank, HSBC, 

PNC, JPMorgan Chase, Credit Suisse, UBS, So-

ciété Générale, Standard Chartered, RBS, Mor-

gan Stanley, Wells Fargo, Citi,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and ING. 11

공공 금융 트렌드: 석탄 금융지원 일부 제한, 한국
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
•   2013년에 세계 은행 그룹을 비롯한 여러 다자간 개발 

은행의 석탄 금융지원에 대한 제한이 실시되었다. 브

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의 공

공 재정 기관들 역시 석탄 금융을 제한해 오고 있다.

•   2015 년 11 월 OECD 정부 (한국 포함)의 29 개 수출 

신용 기관들은 석탄 발전을 위한 금융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석탄 금융을 허용하는 많은 허점들이 여

전히 남아 있다.

•   2013 년과 2015 년 사이에 G20 국가와 다자간 개발 

10_  http://bit.ly/2giYQSB

11 _  http://bit.ly/2yOfi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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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석탄에 대한 공공 금융지원은 평균 최소 연간 

100 억 달러에 달했다.  12

•   이 3 년 동안 석탄에 대한 공공 금융지원을 제공한 상

위 3 개국은 중국, 일본 및 한국이었다. 한국은 그 경

제 규모에 비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 금융을 최

대로 지원한 국가이었는데 2014 년부터 2016 년 사이

에 석탄 프로젝트에 20 억 달러가 넘는 공공 금융지원

을 제공하였다. 이 금융지원의 대부분은 수출입 은행

을 통한 그리고 일부는 K-SURE를 통한 지원이었으

며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금융공사로부터도 소액이 지

원되었다.

•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한국의 향후 석탄 관련 공공 금

융지원 가능성이다. 한국의 공공 금융 기관을 위한 석

탄 파이프 라인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석탄 프로젝트에 27 억 달러의 추가 공공 재정을 제

공하여 주로 동남아시아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

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 발전 용량 

4,000MW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미

래의 공공 재정지원은 1 억 달러 미만이다 (한국의 공

공 재정 기관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프 라인에 대한 제

한된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자료 (투명성 부족 때문

에 제한되어 있음)에 따르면, 2017 년 10 월 현재 한국

의 공공 금융 기관은 석탄 파이프라인에 27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   국내에서 보여준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동일한 리

더십을 해외에서도 발휘하기 위해, 한국은 석탄 관련 

활동에 대한 공공 금융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공공 재정 기관의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적 자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금이며, 

더 넓은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다른 금융 흐름에 영향

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금이다. 이 공공 금융지원

은 가능한 한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석탄에 대한 공공 금융지원을 종식시킴으로써, 이러

한 이슈를 다루는 한국의 지역 지도부는 일본과 중국

에 대해 개발 과정 중에 있는 아시아 여타 지역에서 석

탄 프로젝트 확장을 위한 중요한 생명선으로 남아 있

는 석탄 인프라에 대해 공공 금융지원을 제한하라는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의 22 개 석탄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젝트

들의 90 % 이상이 외국의 수출 신용 기관 또는 개발 

은행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석탄을 넘어: 공공 금융지원은 석유 및 가스로 흘
러가고 있으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지원 기회
는 놓치고 있다. 
•   G20 정부와 다자간 개발 은행 전반에 걸쳐, 석유, 가

스 및 석탄에 대한 공공 금융지원은 재생 가능 에너지

에 대한 지원보다 계속적으로 훨씬 더 큰 규모를 유지

12 _   http://bit.ly/2toX5VN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 
석탄 투자, 석탄 퇴출 공약, 전세계 에너지 금융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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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3 년에서 2015 년 사이에 G20 국가들

의 에너지 공공 금융지원의 58 %는 화석 연료에 대

해 지원되었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15 %에 불

과했다. 나머지는 청정 에너지와 화석 연료 그 어디에

도 속하지 않는 범주의 (예: 송전/ 배전 인프라) 에너

지에 돌아 갔다.

•   이러한 공공 금융지원 추세는 이미 청정 에너지 인프

라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신속 명확하게 이전하고 있는 

민간 금융지원 추세와 뚜렷하게 대조된다.

•   한국은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중요한 

공공 재정지원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인 연간 90억 달러의 공공 

금융지원을 석유, 가스 및 석탄 분야에 제공하고 있다. 

•   한국이 향후 석탄 공공 금융지원에 대한 중요한 결정

을 내릴 때, 한국 정부와 국민은 또한, 기후 변화 위기

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의 다른 종류의 화석 연

료 확장을 위한 금융지원 시에도 한국의 역할을 신중

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또한 청정 에너지 분야에

서 급성장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한 국가로서, 녹색 

금융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청정 에너

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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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oon Chung

Gu-Yoon Chung is the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of 
the Asia Pacific region for Enel Green Power (EGP), the 
Enel division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and opera-
tion of renewable energy plants.  With Enel focusing its 
growth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and in emerg-
ing markets, Gu-Yoon manages the team of developers 
scouting and developing projects in a region spanning 
South Asia, Southeast Asia, East Asia and the Pacific.  
Gu-Yoon oversaw the acquisition and integration of a re-
newable company in India, EGP’s first entry into the Asia 
Pacific, in 2015 and recently led the acquisition of the 
largest ready-to-build PV project Australia.  

Mr. Chung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bachelor’s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PA)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He also received an MPA from the Ken-
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where 
he conducted research on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authoring a published article titled “Sectoral Approach-
es for a post-2012 Climate Regime”.

Mr. Chung served as an officer of the South Korean army 
during which he was an instructor at the Korea Military 
Academy.

Since August 2016, he lives in Singapore with his wife 
and two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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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s enduring evolution has allowed hu-
manity to continuously identify and exploit the 
sources of energy that best address its needs.  The 
present day is no exception as the age of wood, 
coal, gas, and nuclear has now paved the way for 
the age of renewable energy which has already be-
come a mainstay in today’s energy landscape. 

In 2015, ENEL announced its decision to reduce its 
fossil fuel generation portfolio due to economic, 
risk mitigation as well as environmental concerns 
that include climate change.  With a goal of ful-
ly de-carbonizing its generation fleet by 2050, 23 
fossil fuel plants amounting to 11 GW of capacity 
has already been decommissioned while a further 
5 GW will be removed by 2019.  ENEL has also re-
duced its carbon footprint by way of disposing its 
entire upstream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portfolio as well as coal fired power plants held in 
other markets.  Furthermore, ENEL has commit-
ted not to invest in any further large-scale thermal 
generation projects.  

ENEL’s decision to exit fossil fuels was made pos-
sible by its early investment into renewable energy 
which allowed it to fully harness its growth poten-
tial.  Since the launch of Enel Green Power (EGP) 
in 2009 that created the dedicated ENEL compa-
ny focusing on renewable energy, EGP has led the 
growth in the sector to become one of its leaders, 
boasting an installed capacity of 33 GW that is 
spread across all five continents and all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Gu-Yoon Chung     ENEL’s de-coal experience and implications

At the same time, the energy world is at the cusp 
of a new paradigm shift.  While the existing busi-
ness model was based on a centralized and unidi-
rectional value chain where supply is required to 
synchronously match demand, today’s decentral-
izing forces of digitalization and electrification are 
allowing demand sources to become active partic-
ipants in the market where they can impact supply.  
Demand response, energy efficiency, and other 
demand-side services are enabling many different 
business models.  In particular, the electrification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through the spread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entailing charging in-
frastructure holds the potential of creating new 
sources of electricity demand as well as business 
opportunities.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se trends as 
an opportunity for future growth, ENEL recent-
ly launched a dedicated business division, Enel 
E-Solutions, that is focusing on these service-re-
lated businesses.  As electricity generation con-
tinues to be de-carbonized, the electrification of 
energy demand will allow humanity to use energy 
in a sustainable manne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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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윤

Gu-Yoon Chung

정구윤

정구윤 대표는 Enel Green Power(EGP)의 아시아 태평양 지

역 사업 개발을 총괄하며 2016년 동사의 싱가포르 법인을 세

우고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중입니다.  

Enel 그룹이  및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의 투자를 신흥시장으

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 대표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의 

발굴 및 개발에 종사하는 개발팀을 5개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

습니다.  

2015년 EGP의 아시아 대륙 첫 진출을 알리는 인도의 재생가

능에너지 회사의 인수로 시작하여 2016년 인도네시아의 지

열 발전 개발 입찰 성공,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는 호주의 역

대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주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성공을 토대로 상기 시장에서의 추가 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 등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구윤 대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을 졸업하

고 하바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

하였습니다. 

 하바드 대학 재학중 국제 환경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 환경 레짐에서의 분야별 접근” 제하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사관으로 3년간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발전회사 ENEL의
탈석탄 경험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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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인류가 쓰는 에너지원은 

산업화 이래 항상 변해왔으며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어서 석탄, 가스, 핵 에너지원에 이어 

이제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안 에너지원이 아닌 주류 에너

지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ENEL은 경제타당성,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등 환경보

호 차원을 모두 감안하여 몇년전부터 그룹내 전력 발

전 포트폴리오에서 화력발전소를 줄이기로 결정하였습

니다.  2050년도 완전한 탈탄소를 목표로 이미 11 GW 

용량 상당의23개곳의 화력발전소를 가동중단 및 폐기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까지 총16 GW를 폐기키로 하였습

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내에 가스전 및 해외 화력발전

소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룹의 탄소배출을 줄이

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그 어느 대형 발전 프로젝트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 것은 ENEL

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찌감치 투자하여 이 

새로운 발전원으로 성장동력을 잡은 것에 기인합니다.  

2009년 재생에너지 발전에만 집중하는 Enel Green 

Power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 급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33 GW의 설비용량을 자랑하고 최근 2년동안 세계 곳곳

의 경쟁 입찰에서 5 GW 상당의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

를 올렸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

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공급이 수요를 맞춰주는 것이었던 

데에 반해 전력화, 디지털화와 분산화의 영향으로 이제

는 수요가 공급을 맞춰주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수

요관리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등 수요측면에서의 다

양한 에너지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

델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전력화로 인

해서 새로운 전력 수요가 창출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ENEL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성

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Enel E-Solutions라는 별도의 

자회사를 최근에 신설하였으며 다양한 수요중심 사업기

회를 모색중에 있습니다. 전력의 발전원이 탈탄소화 되

어감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전력화 (electrification)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   115114정구윤      발전회사 ENEL의 탈석탄 경험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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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_ 안중기 (환경부)

•	텍사스주	탈석탄	현황과	쟁점	_	Al Armendariz (미국)

•	베를린	탈석탄	계획과	지방정부의	역할 _ Stefan Taschner (독일)

•	허베이성	탈석탄	전략과	에너지	사용구조	개선 _ Li Jun (중국)

•	충청남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 _ 신동헌 (한국)

•	사회

이유진	충청남도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profile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환경부 친환경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 간사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 간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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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Joong kee

Air Quality Policy Division, Ministry of Environment
Deputy Director

•  Yonsei University,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
ing, Civil Engineering(B.S.)

•  The Public Administration Examination 53th

•  Watershed and Total Load Management Division, MoE

•  Chemical Safety Division, MoE

•  Air Quality Policy Division(present), MoE

sess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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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2

안중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

•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 학사

•  행정고등고시 53회

•  유역총량과

•  화학안전과 

•  대기환경정책과 (현재)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안중기

An Joong 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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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for Al Armendariz, Ph.D.

Al Armendariz is a Deputy Regional Director of the Sier-
ra Club’s historic Beyond Coal Campaign, directing the 
work to end of the use of coal and ramp up renewable 
energy in Texas, Louisiana, Arkansas, and Oklahoma. 

Prior to joining Sierra Club, Al was the Regional Ad-
ministrator for the South Central part of the country for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ppointed 
by President Obama in 2009. Al came to his position in 
government after 7 years on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Engineering at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MU), 
in Dallas, and after graduate work in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and the University of Florida. Al 
received his undergraduate degree in chemical engi-
neering from MIT, and he worked for several years as 
a consultant for natural gas, pulp and paper, and wood 
products companie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the Beyond Coal effort has 
had iconic success in Al’s states, including leading the 
charge that led to Austin Energy, one of the largest city-
owned utilities in the country, adopting a plan to get out 
of coal and be 75% carbon free by 2023. Over the last 5 
years, utilities like American Electric Power, Oklahoma 
Gas and Electric, and GRDA have committed to shutting 
down the majority of the Oklahoma’s coal generation 
and to make large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efforts by Sierra Club and 
allies. Al has also overseen the fight in Plaquemines 
Parish, Louisiana to keep out-of-state coal companies 
from building near the historic African American river-
side town of Ironton a new coal export terminal to serve 
overseas markets. Recent court victories to help protect 
Ironton give us optimism that the fight is nearly won.

session 02

알아르멘다리츠

Al Armendariz, Ph.D.

Status and issues of 
the de-coal in Ta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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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is the largest cumulative source of green-
house gas emissions to the atmosphere of any 
country. As such, the U.S. has a special responsi-
bility to lead the world to solve the problem of car-
bon dioxide emissions and to reduc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Unfortunately, the U.S. federal 
government has been very slow to act on the prob-
lem, and the Republican Party in particular has 
blocked many actions to try to create federal laws 
to reduce carbon emissions from power plants.
With little action happening at the federal level on 
the issue of power plants, state and local govern-
ments, private companies, utilities, and non-profit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like the Sierra 
Club have stepped in to lead the effort in the U.S.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e U.S. state of Texas provides a good example 
of the fight to phase-out coal fired power plants, 
and to replace that energy and those coal jobs with 
clean energy industry. Texas is by far the largest 
source of CO2 emissions in the U.S. The CO2 prob-
lem around the world cannot be solved without the 
U.S., and the problem in the U.S. cannot be solved 
without Texas.
A combination of legal work centered on the Clean 
Air Act and the Clean Water Act has been used by 
advocates like the Sierra Club to force coal plants 
to internalize the cost of their pollution. In addi-
tion, cities and corporations have increased their 
use of clean energy and have moved market share 
from coal power plants to renewable energy like 
wind and solar. Grassroots advocacy has been crit-
ical for force local mayors, local commissioners, 
and utilities to move investments away from coal 

and to clean energy. In this talk I will discuss the 
U.S. experience with phasing out coal plants and 
replacing that power with clean energy, and I will 
use Texas as a case study of how the combination 
of legal, economic, and local political pressure has 
been effective. 

The Present State and Issues of Coal 
Phase-out in Texas and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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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2

알 아멘다리즈

알 아멘다리즈(Al Armendariz)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칸

사스, 오클라호마에서 석탄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방향을 전환한 시에라 클럽(Sierra Club)

의 역사적인 ‘석탄을 넘어서(Beyond Coal)’ 캠페인의 부국

장이다.

시에라 클럽에 합류하기 전, 알 아멘다리즈는 2009년도 오바

마 대통령의 임명으로 미국 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중남부 지역 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환경보호청 지역 청장으로 임명되기 전, 그는 채플 힐 (Chapel 

Hill)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

na) 및 플로리다(Florida) 대학교의 공중 보건 및 환경 공학을 

전공하고, 달라스에 위치한 서던메소디스트 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MU)의 공과 대학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또한 MIT에서 화학 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

며 천연 가스, 펄프 및 제지, 목제품 회사에서 컨설턴트로서 수

년간 근무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석탄을 넘어서(Beyond Coal)’ 캠페인은 알 

아멘다리즈의 관할 주에서 상징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 중 

하나는 가장 큰 시립 전력 사업체 중 하나인 오스틴 에너지

(Austin Energy)가 석탄을 중단하고 2023년까지 탄소 배출을 

75%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채택하도록 이끈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merican Electric Power), 오

클라호마 가스앤일레트릭(Oklahoma Gas and Electric) 및 

GRDA와 같은 공공 전력 사업체는 오클라호마에서 석탄 발전

의 대부분을 중단하고 시에라 클럽과 관련 연맹의 환경적 노력

에 부응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

다. 그는 또한 루이지애나주의 플라커민즈 패리시(Plaquem-

ines Parish)에서 다른 주의 석탄 회사들이 역사적인 흑인 자

치구인 아이언턴(Ironton) 주변에 해외 시장에 제공할 신규 석

탄 수출 터미널의 건설을 저지하는 소송을 감독했다. 

최근 법원은 아이언턴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번 승리로 

향후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텍사스와 미국에서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현황과 문제점

알아르멘다리츠

Al Armendariz,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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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른 나라의 대기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하고 누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계를 이끌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도 미 연방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미온적으로 반

응해 왔고, 특히 공화당은 발전소로부터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방법을 만들려는 많은 노력들을 막아왔

습니다.

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한 연방 정부 수준의 대응이 거의 

없는 가운데, 주 정부, 개인 기업들, 공공사업 그리고 시

에라 클럽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미국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

하고, 그 에너지와 석탄 관련 직업을 청정 에너지 산업

의 그것으로 대체하는 싸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

다. 텍사스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

출합니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문제는 미국을 빼고는 

해결될 수 없으며, 미국의 문제는 텍사스를 빼고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시에라 클럽과 같은 환경운동 지지자들은 주로 청정 공

기 법(Clean Air Act)과 청정 수질 법 (Clean Water 

Act)을 활용하여 석탄 발전소가 그들이 만든 오염을 해

결할 비용을 그들이 지불하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또한 

도시와 기업들이 청정 에너지 사용을 늘려서 석탄 발전

소에서 바람이나 태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

되도록 해 왔습니다. 풀뿌리 지지자(시에라 클럽과 같은 

비영리 단체를 지칭함)들은 시장, 지역 위원장 및 공공

기관이 그들의 투자를 석탄에너지산업에서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옮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이 강연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

고 그 전력을 청정 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

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합법적, 경제적, 지방 정치적 압

력의 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 사례 연구로 텍

사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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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tefan Taschner

Taschner, Stefan is a geographer and was research as-
sociate at the universities of Munich and Brescia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Since 2005 he worked a cam-
paigner for sustainable mobility and climate change at 
a Munich based NGO. From 2009 he was head of the 
Berlin NGO BürgerBegehren Klimaschutz, which uses 
means of direct democracy to push municipalities to go 
for renewables and to control the electricity utilities in 
a democratic way. From 2012 he was spokesperson of 
the Berliner Energietisch (Energy Table Berlin), an alli-
ance of 56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which ask for the 
remunicipalisation of the electricity supply in Berlin. In 
2014 he initiated the alliance Kohleausstieg Berlin that 
works on the coal phase out in the German capital. 2016 
he was elected at the federal state parliament of Berlin 
for the green party where he is spokesman for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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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al plan in
Berlin and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Germany is world wide known as the country of the 
energy transition. However since the amount of re-
newable energy is still rising, the CO2 emission still 
remain on high level. This refers to missing shout 
down of fossil power plants, especially coal power 
plants. However since around four years there is a 
debate on how to organize this coal phase out. Also 
a powerful peoples anti-coal movement is growing 
with major yearly protest in form of lignite mines 
occupation. The last year newly elected federal 
state government formed by the social-democrat-
ic, socialist and green party has put the coal phase 
out on the agenda. The goal is to shut down the 
four remaining coal power plants by lately 2030. To 
meet this goal several steps or taken into account. 
As the first federal state in Germany we defined 
the coal phase out by law (Berliner Energiewen-
degesetz). Also the last lignite power plant was 
also shut down in 2017. The three remaining coal 
power plants will be taken of the grid before 2030. 
Therefore we will worked out a road map together 
with the coal power plant operator and all relevant 
stakeholders and the citizens of Berlin. This road 
map will also include the question of how we can 
replace the energy from the coal power plants by 
renewables. Therefor we will also strengthen our 
effort to implement also mor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Berlin by different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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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2

슈테판 타슈너

슈테판 타슈너 박사는 지리학자이며 과거 뮌헨대학교와 브레

시아대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했다. 2005년 이후 타

슈너 박사는 뮌헨에 위치한 비정부기구에서 지속가능한 이동

성과 기후변화 관련 활동가로 일했다. 

2009년부터 그는 베를린의 비정부기구인 BürgerBegehren

의 수장을 맡아 직접 민주주의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기시설을 

통제하도록 유도했다. 2012년에는 베를린의 전기 공급을 다시 

시영화 할 것을 요구하는 56개 단체의 연합 기구인 Berliner 

Energietisch의 대변인이 되었다. 

2014년에 타슈너 박사는 베를린의 단계적 석탄 중단에 힘쓰

는 단체 Kohleausstieg Berlin를 만들었다. 2016년에는 베를

린 연방의회 녹색당에 선출되어 에너지 정책 관련 대변인을 

맡고 있다.

베를린의 단계적 
석탄 중단 계획 및 
지방 정부의 역할

슈테판 타슈너

Dr. Stefan Tasch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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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의 단계적 
석탄 중단 계획 및 
지방 정부의 역할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국가로 알려져 있습

니다.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CO2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는 화석 연료 발전소, 특히 석탄 발전소에 대한 폐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약 4년 간 석탄 발전소 폐쇄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강력한 탈 석탄 운동은 갈탄

광산 점령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연간 시위와 함께 커나

가고 있습니다. 작년, 사회 민주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

당 및 녹색당에 의해 형성된 연방정부는 탈 석탄을 의제

로 삼았습니다. 이 의제의 목표는 2030년 까지 남아 있

는 4개의 석탄 공장들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은 처음으로, 석탄 단계를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Berliner Energiewendegesetz). 또한 2017년에 마지

막 갈탄광산을 폐쇄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의 석탄 발

전소들은 2030년 이전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

리는 석탄 발전소 운영자,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베를린

의 시민들과 함께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 로

드맵에는 석탄 발전소의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

는 베를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재생 가능한 에

너지를 생산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242



O
pening Cerem

ony  I 개
회

식
Session 1

Session 2
Com

prehensive   I 종
합

 토
론

회

D
iscussion

/   243242 슈테판 타슈너     베를린의 단계적 석탄 중단 계획 및 지방 정부의 역할



244



O
pening Cerem

ony  I 개
회

식
Session 1

Session 2
Com

prehensive   I 종
합

 토
론

회

D
iscussion

/   245244 슈테판 타슈너     베를린의 단계적 석탄 중단 계획 및 지방 정부의 역할



246



O
pening Cerem

ony  I 개
회

식
Session 1

Session 2
Com

prehensive   I 종
합

 토
론

회

D
iscussion

/   247246 슈테판 타슈너     베를린의 단계적 석탄 중단 계획 및 지방 정부의 역할



248



O
pening Cerem

ony  I 개
회

식
Session 1

Session 2
Com

prehensive   I 종
합

 토
론

회

D
iscussion

/   249248 슈테판 타슈너     베를린의 단계적 석탄 중단 계획 및 지방 정부의 역할



250



O
pening Cerem

ony  I 개
회

식
Session 1

Session 2
Com

prehensive   I 종
합

 토
론

회

D
iscussion

/   251250 슈테판 타슈너     베를린의 단계적 석탄 중단 계획 및 지방 정부의 역할



252

Biography of Li Jun

Li Jun , male, born on June 4 1973,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rural economic develop-
ment, the research of county economy, director of the 
researcher. In 1996 graduated from Hebei agricultural 
university, agricultural economics major, bachelor de-
gree. In July 1996,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he 
was assigned to the institute of rural economic develop-
ment of Hebei institute of social sciences.Main research 
fields: rural economy, urban and rural integration, in-
dustrial economy. 

Main research achievements:

1.The development plan of producer services in  
shijiazhuang, 2014;
2.Comprehensive demonstration implementation  
plan for energy conservation and emission reduction 
in shijiazhuang city, 2014;
3.The development plan of the siding   
of baoding city, 2014;
4.Pilo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omprehensive reform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zhengding county, 2015;
5.The 13th five-year plan for economic restructuring 
in shijiazhuang, 2015;
6.Typical city (shijiazhuang) green low-carbon  
development mode and path selec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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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北省深入实施“去煤炭”战略

推进能源利用结构升级的思路与对策

河北省是传统燃煤大省，燃煤总量大、强度

高、方式落后，是导致雾霾频发、重污染天

气多的重要因素。主要表现在三个方面：一

是煤炭消费占一次性能源消费比重过大。

河北省工业生产领域煤炭消费“一支独大”，

生活采暖领域煤炭消费也占据很大比重。二

是产业结构偏重导致能源消耗居高不下。三

是可在生能源使用占比不高。面对经济下行

的较大压力和去产能、治污染、调结构的艰

巨任务，近年来河北省坚持创新、协调、绿

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主动适应经济

发展新常态，深入推进煤炭行业供给侧结构

性改革，以企业为主体，坚持市场倒逼和政

府支持相结合原则，促进煤炭行业化解过剩

产能，大力实施“去煤炭”战略。在削减煤炭

产能的同时，河北省大力发展绿色清洁能

源，积极推进“气代煤、电代煤”工作，推进

产业结构调整和优化升级，发展战略性新兴

产业和现代服务业，探索一条去煤炭、促转

型的成功之路。在保障措施上，河北省创新

投融资机制，加大财税支持力度，加强清洁

能源供热技术研究，确保“去煤炭”战略成功

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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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2

이군

남성, 1973년 6월 4일 출생, 

이군 연구원은 허베이 사회 과학 아카데미(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s), 농촌 경제 개발 연구소(institute of rural 

economic development), 국가 경제 연구의 선임 연구원이

다. 1996년 허베이 농업 대학, 농업 경제학과에서 학사 학위

를 받았다.

1996년 7월, 대학을 졸업한 후 허베이 사회 과학 아카데미의 

농촌 경제 개발 연구소에 배속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 농촌 경제, 도시와 농촌 통합, 산업 경제.

주요 연구:

1. 스자좡의 생산자 서비스의 개발 계획,   

2014년(The development plan of producer services in 

shijiazhuang, 2014)

2. 스자좡시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시범 실행 계획, 2014(Comprehensive demon-

stration implementation plan for energy conservation 

and emission reduction in shijiazhuang city, 2014) 

3. 바오딩 시의 대피선 개발 계획   

2014(The development plan of the siding of baoding 

city, 2014)

4. 정딩현의 중소 도시 종합 개혁을 위한 시범 실행 계획 

2015(Pilo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omprehensive 

reform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zhengding 

county, 2015);

5. 스자좡의 경제 개혁을 위한 13번째 5개년 계획  

2015(The 13th five-year plan for economic restructuring 

in shijiazhuang, 2015);

6. 일반적인 도시(스자좡)의 녹색 저탄소 개발 방식 및 

방법 선택, 2017(Typical city (shijiazhuang) green  

low-carbon development mode and path selection, 

2017).

허베이성 ‘석탄 퇴출’
전략 시행 
에너지 이용 구조
업그레이드 구상 및 대책

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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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은 전통적으로 석탄을 사용하는 성으로 석탄 사

용량이 많고, 강도가 높으며 방식이 낙후되어 빈번한 미

세먼지 발생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다음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석탄 소비가 일회성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너무 크다. 허베이성 공업 생산 부분의 석탄 소비는 

그 비중이 ‘독보적’이며, 생활 난방 부분의 석탄 소비 또

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산업 구조의 편중이 에너지 소비를 계속해서 늘

리고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낮다. 

경제 하락의 압력과 에너지 생산 중단, 오염 방지, 구조 

조정 등 과제 앞에서 최근 허베이성은 혁신, 조화, 친환

경, 개방, 공유 등의 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경제 발전의 

뉴노멀에 적응하고, 석탄 업계의 공급측 구조 개혁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이 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 

속에서 석탄 업계의 과도한 생산을 제한하는 등 ‘석탄 퇴

출’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석탄 생산을 줄

이는 동시에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발전시켜 ‘가스의 석

탄 대체, 전기의 석탄 대체’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석탄을 퇴출하고 구

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

다. 보장 조치에 대해, 허베이성은 투자·융자 기제를 혁

신하여 재정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사용 기

술의 연구를 강화하여 ‘석탄 퇴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

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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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of Li Jun

Li Jun , male, born on June 4 1973, Hebei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rural economic develop-
ment, the research of county economy, director of the 
researcher. In 1996 graduated from Hebei agricultural 
university, agricultural economics major, bachelor de-
gree. In July 1996,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he 
was assigned to the institute of rural economic develop-
ment of Hebei institute of social sciences.Main research 
fields: rural economy, urban and rural integration, in-
dustrial economy. 

Main research achievements:

1.The development plan of producer services in  
shijiazhuang, 2014;
2.Comprehensive demonstration implementation  
plan for energy conservation and emission reduction 
in shijiazhuang city, 2014;
3.The development plan of the siding   
of baoding city, 2014;
4.Pilo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omprehensive reform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zhengding county, 2015;
5.The 13th five-year plan for economic restructuring 
in shijiazhuang, 2015;
6.Typical city (shijiazhuang) green low-carbon  
development mode and path selec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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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2

신동헌

1968년 4월 19일, 충남 서산 출생

서울대학교 농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충남도 수질관리과장(’10.1~’11.12)

 ○ 충남도 환경관리과장(’12.1~’12.12)

 ○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13.1~’14.12)

 ○ 에너지산업과장(’15.1~‘15.6)

 ○ 물관리정책과장(’15.7~12)

 ○ 환경녹지국장(’16.1~현재)

충청남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

신동헌

Shin Dong 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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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

Kim Hong jang

석탄화력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전환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시민 권리의
차별 해소 문제와 직결

경제성 중심의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중앙집권적 

정책결정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시설이 일부지역에 집중

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특히, 당진시에는 발전시설의 

설치가 1995년 당진화력 1, 2호기의 착공과 함께 시작되

어 현재까지 한해의 거름도 없이 지속적으로 설치 중이

다. 발전시설의 설치는 필연적으로 전력자립도가 낮은 

도시로 송전 압력을 받게 되고 발전시설과 송전시설의 

밀도를 동시에 높이는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해왔다. 이

러한 문제는 한지역의 님비현상(NIMBY)으로 여겨져 왔

지만, 최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미세먼지의 건

강영향 문제가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고려

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이 ‘절대 다수 국민의 건강 위협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의 인지는 경기도, 서울특별

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

한 공동선언』 이후로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 에너지전환

에 대한 지역중심의 문제 공론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

어 왔다. 정치적 또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의 에너

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계획

과 정책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자체 역

할강화의 필요성을 도출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이 처음 제기

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방안인지 고민해볼 필요

가 있다. 지역의 의견이 정부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일부지역의 피해를 강요하지 않는 정책수립을 위해 “에

너지 정책(Policy)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그

러나 언제부턴가 “에너지원(Source) 전환”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신재생에너지원의 양적 확대에 몰두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에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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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협동조합 등의 시민 실행단체가 구

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정부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제

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지방분권시대를 논하고 있는 시

점에 맞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며, 양적 확대와 속도에 

치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과거의 에너지 정

책과 같은 하향식 정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과거 기초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광역정부의 계획에 대

한 실행 주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책임과 역할에도 한

계가 있어 왔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사

업들을 수행하는 주체였던 과거의 지방정부는 정책성과

가 중앙 및 광역정부의 정책사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에너지 생산도시인 당진시는 그 종속

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국민 주

권시대를 맞아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숙

의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이자, 정부정책에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주체, 그리고 자치분권의 토

대이자 지역 사업의 계획/수행 주체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는 1차적으로 시민만족에 있

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현실적인 환경오염저

감 목표와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변화

의 중심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저오염, 분산형 에너

지원을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

로 도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통해 보

급될 때 지역 중심의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정

비가 필요한 만큼 국회, 정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과거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 대기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기환경, 에너지 정책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에너지‧경제 

부서 환경부서로 이원화 되어 있는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에서부터 정책간의 종속성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

안을 선제적으로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정책으로 촉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절하

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 수행을 위해 조직 정비, 중간

지원체계의 구축 등 기초지방정부에서 수행중인 유사한 업

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정부차원의 지원방안 

수립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정부간 협력을 가속

화하기 위해서 지역경계가 없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방정부간 협력에 대한 지원과 배

려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분권과 분산형 에너지원 보

급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지역을 최대한 일

치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수급 시스

템에 의해 발생하는 송전선로 문제와 같은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이자 에너지 정의를 실현해야하는 정부의 의무이다. 덧

붙여 지역에 따라 시민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에너

지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건강권, 재산권 등 설치지역의 피해가 에너지 전환 과

정에서 같이 논의 되어야 하며,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부담을 

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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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헝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Yoe Heong beom

충남의 에너지 시민,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열다 1

충남도민, 미세먼지 대책을 묻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멀리 닭 볏을 쓴 용의 모습을 꼭 닮

은 계룡산 능선을 찾아본다. 오늘은 날이 깨끗하구나, 오

늘은 먼지가 심하구나. 스마트폰의 대기질 정보 앱을 켜

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가득한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어슴푸레한 형태조차 볼 수 없는 날에는 아

이와 함께 동네를 걷거나 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다. 산 정상

이나 능선, 높은 건물이나 탑 등 멀리 놓인 상징물들이 

보이는 날과 보이지 않는 날은 꾸준히 반복되어 왔을 터

이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전보다 더 

주의 깊게 계룡산 능선을 찾아본다. 미세먼지가 몸에 해

롭다는 정보를,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

한 정보를,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정, 정치인, 전문가들에게 직접 대

책을 묻기 시작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

화력발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대기오염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인지 나아질 것인지. 나와 가족이 사는 충남이 

살기에 좋은 동네인지 아닌지. 사는 곳을 떠날 것인지 남

을 것인지. 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이제 그만’을 위한 대책

충청남도는 2016년 봄부터 이슈화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미세먼지 문제의 원

인으로 충남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석탄화력발전

1 _  이 토론문은 충청남도 도정신문(2017.10.25.) 기

획기사로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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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지목되었다. 충남도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체 대기

환경기준과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석탄화

력발전소 신·증설 취소,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

부에 요구했다. 국회의원, 시장·군수, 연구원, 시민단체

들도 학술행사나 토론회를 통해 계속해서 문제와 대안

을 제시했다. 언론은 특집기사와 기획방송을 통해 이러

한 말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최근 정부는 기존 석탄화

력발전소는 2022년가지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는 환경설비를 추가로 설치하

기로 하였다. 

발전소 굴뚝을 관리하는 사후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는 봄철에 30년 이

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되

도록 빨리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석

탄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전력구매 시 환경과 안전을 더 

고려하도록 바꾸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여나

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 충남에서는 여전히 과도하게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기존 발전소 규모보다 두 배나 큰 발전소들

이 당진, 태안, 보령에 6기나 더 건설되었다. 서천에서도 

1기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폐쇄되었거나 폐쇄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보다 새로 건설되었거나 건설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이 다섯 곱절이나 크다. 적

어도 충남에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국가 전체로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충남

에서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 충남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이제 그만’으론 충

분하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건강, 환경, 생태

계, 경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를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현재 수립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

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불허를 담고 있지만, 충남에서 가동 중인 석

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충남도민, 탈석탄의 방법을 묻다

발전소나 송·변전시설을 짓는 전원개발사업은 전원개

발촉진법을 따라야 한다. 지자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

한하고 있어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필요한 법이지만, 적

어도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담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송·변전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전기사

업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 폐쇄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야한

다는 규정이 없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정부와 전

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폐쇄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쇄도 지

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건강, 환

경, 생태, 경관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주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가동 중단을 명하기는 쉽지 않다. 발전소에

서 생산된 전기의 60% 이상을 수도권 등 지역 외로 전하



고 있는 충남에서는 즉각적으로 가동중단을 명하기가 더

더욱 어렵다. 더군다나 충남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제철,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은 전력에 대한 의존

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탈석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발전소의 계속 운영, 시설 개선, 수명 연장, 조

기 폐쇄, 폐쇄 등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규정을 자주 어기고, 효율이 낮

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에 대

한 기여가 적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보류하

거나 조기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물론, 국가 수준의 전력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탈석

탄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석탄화

력발전소 건설·운영·폐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탈석탄 로드맵에 보다 적극

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발전소를 우선적으

로 폐쇄해야 할지, 어떤 발전소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

매해야할지 등의 판단 기준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탈석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충남도민은 누구나 탈석탄 정책에 동의할까. 석탄화

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도 있다. 지난 7월 서천화력 1, 2호기의 가동 중단 과정

에서도 600여명의 발전소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일

자리 감소, 발전소 주변 상권 약화, 지역 세수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발전량에 따라 지원되던 지

원사업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들 또한 경제적 영향을 걱정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의 간접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면 대신 LNG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이용

을 늘려야 하고,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석탄화력발

전보다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크게 올라

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우려에 그칠 수도 있다. 국내·외 

많은 기관의 연구보고서들이 세계적인 추세를 다음과 같

이 분석·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들에 따르

면, 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건설·운영이 쉬

워 주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

을 수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오염물질 배출 저

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단가는 

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미 정

부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력수요관리, 전기

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투

자를 늘려가고 있다. 

충남도 에너지 정책, 시민과 만나다

충남도는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에 대해 충남도민이 갖

고 있는 다양한 기대, 가치, 선호,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

로 반영하기 위해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고 있

다. 올 해 4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는 비전 수립 

연구는 행정과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수립

하지 않는다.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에 관심을 가진 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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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민들이 모여 충남의 에너지 현황을 검토하고, 다양

한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전문가와 이해당

사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에너지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된다. 지난 9월 도민 에너지기획단 

모집 과정을 거쳐, 10월 14일과 10월 21일에 두 차례 워

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오는 10월 28일 에너지 시나리오

와 비전의 최종 선택을 위한 워크숍이 마지막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도민 에너지기획단이 최종 선택

한 비전과 목표를 받아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더해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충남도의 이러한 시도는 에너지전환은 소수의 전문가

와 행정 관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

식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문제를 삶의 문제로 

보는 지자체, 기업, 시민, 전문가가 모두 나서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 원칙, 목표, 수단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

는 데에서 시작된다. 모든 이들이 에너지 소비와 공급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에너지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구나 에너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지원조직(

에너지센터)을 만들고, 시·군, 읍면동, 공장, 학교의 에너

지전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에

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에너지 리빙랩), 에너지전환을 위

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자체에 우

선 배분하도록 제도를 바꾸어보자. 에너지 시민이 에너

지 정책을 이끌어가는 미래를 함께 상상해보자. 

/   319318 Yoe Heong beom    여헝범



토론문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 기후환경실장

Oh Dong hun

발전사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1. 서  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신기후체제출

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논

란, 그리고 봄철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에

너지 전환이 신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며,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원자력, 석탄, 가스, 석유 등 다

양한 에너지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려는 정책을 펼

쳐왔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국가산업 발

전과 국민들에게 편리한 에너지 사용에 많은 기여를 하

였으며, 앞으로도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가 확보될 때까

지 상당기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어떻게 석탄에너지를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사

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석탄발전기 61기(35.4GW) 중 충남도에 30

기(18.4GW)가 위치하여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이 밀집되어 있어 지자체중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중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30% 감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

전 LNG 전환 및 노후석탄발전 10기 임기내 폐지하고 미

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6월, 4개월)에는 노후

석탄발전기를 가동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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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은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등 미세먼지 감축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본  론

1) 한국중부발전 대기오염물질 등 미세먼지 감축 계획

한국중부발전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8천억원을 투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세계최고수준의 설비

로 교체할 계획이다. 환경설비 교체가 완료되면 건설중인 신보령, 신서천화력이 가동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75% 감축하여 LNG 복합발전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노후 석탄화력 : 조기폐지

구  분 준공 폐지 계획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15년 배출량 기준)

서천 1·2호기 ’83  ’17. 7 폐지 3,880톤/년 저감 (△11%)

보령 1·2호기 ’83/’84 ’22년 폐지(당초 ’25.12월) 8,530톤/년 저감 (△24%)

□ 운영중 설비 : 강화되는 수도권 최적방지시설 수준으로 ’25년까지 환경설비 개선
* ’25년까지 환경설비 개선을 완료하여 충남도 배출허용기준   조례(’17.7.1 제정) 준수

○ 1단계(’16∼’18년) : 성능개선 前 보령 1∼8호기 O/H 시 환경설비 집중보강

 -  탈질촉매 교체 및 1단 추가설치, 탈황․집진설비 성능보강, 운영효율 개선

- 기존 석탄화력 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적

구  분 ’15년 실적 ’17년 목표 실적(’15년 동기간 1∼9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톤) 35,630 19,780

(△15,850, 44%↓) 10,120톤, 38% 저감

☞ ’19년까지 대기오염물질 21,700톤, 약 61% 저감(35,630톤 
’15년  → 13,930톤 / ’19년)

○  2단계(’18∼’22년) : 보령 3∼6호기 환경설비 최적방지시설 수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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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3∼6호기 대기오염물질 15,350톤, 약 84% 저감(18,250톤 / ’15년  → 2,900톤 / ’22년)

○  3단계(’24∼’25년) : 2009년 준공된 보령 7,8호기 조기에 환경 설비 개선으로 대통령 임기 중 대기오염물질 추

가 감축(연평균 약 3,000톤 조기감축)

     -  (당초) ’24∼’25년 환경설비 전면교체 → (변경) 1차 ’18∼’19년, 2차 ’24∼’25년
☞  보령 7,8호기 대기오염물질 3,500톤, 약 70% 저감(4,980톤 / ’15년  → 1,480톤 / ’25년) 

□ 건설중 설비 : 환경설비 추가 성능개선 및 세계 최고수준 설계변경

○ 신보령 : 수도권 배출허용기준 수준으로 환경설비 추가 개선(’18, ’19년)
☞ 설계기준 대기오염물질 11,000톤 → 개선 후 3,130톤, 약 72% 감축

○ 신서천 : 세계 최고수준 환경설비로 설계 변경
☞ 기존설계 대기오염물질 3,600톤 → 개선 1,300톤, 약 64% 감축  

 □ 기대효과

 ○ 기존 석탄화력은 2025년까지 약 1조4,700억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5년에 약 

31,250톤, 88% 저감(배출량 : 35,630톤 → 4,380톤)

 ○ 건설중인 신서천·신보령에 각 870억, 2,480억을 투자하여 기존 설계대비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70% 저감

(기존 설계 배출량 : 14,600톤 → 개선 4,430톤)

건설중인 석탄화력(3,000MW) 운영되더라도 ’22년 대기오염물질을 ’15년 대비 약 26,000톤, 73%↓ 감축

환경설비 개선 완료시 대기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은 LNG 복합 수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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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저감률

구  분 2015년
배출량(톤)

2019년
배출량(톤)

2022년
배출량(톤)

2025년
배출량(톤)

총투자비
(억원)

대기오염물질

기존 35,630 13,930
(21,700↓,△61%)

5,140
(30,490↓,△86%)

4,380
(31,250↓,△88%) 1조4,680

신규 -
신보령 3,130

3,130
1,300

3,130
1,300 3,350

합계 35,630 17,060
(18,570↓,△52%)

9,570
(26,060↓,△73%)

8,810
(26,820↓,△75%) 1조8,030

미세먼지
(1․2차생성)

6,980
(100%)

4,170
(△45%↓)

2,600
(△63%)

2440
(△65%) -

 □ 대기오염물질별(SOx, NOx, 먼지) 감축계획

구  분 ’15년 ’19년 ’22년 ’25년

SOx(톤) 14,231 9,298 (35%↓) 6,256 (56%↓) 5,957 (58%↓)

NOx(톤) 20,770 7,172 (65%↓) 3,016 (85%↓) 2,580 (88%↓)

먼지(톤) 633 589 ( 7%↓) 301 (52%↓) 277 (56%↓)

 □ 환경설비 설계기준 및 배출농도 저감계획 

구분

기존 설계기준 개선 설계기준 개선 후 배출농도(연평균)
개선
기간SOx

(ppm)
NOx

(ppm)

먼지
(mg/
Sm3)

SOx
(ppm)

NOx
(ppm)

먼지
(mg/
Sm3)

SOx
(ppm)

NOx
(ppm)

먼지
(mg/
Sm3)

보령 #3∼6 75 50 30 15 10 5 12 8 2 ’18∼’22

보령 #7∼8 50 50 15 15 10 5 12 8 2 (1차)’18∼’19
(2차)’24∼’25

신보령 #1∼2 50 35 15 25 15 5 15 10 2 ’18∼’19

신서천 #1 35 20 8 15 10 3 12 8 0.5 설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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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탄 옥외 저장고 비산먼지 감축 계획

 기존 석탄 옥외 저장고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방진펜스 설치, 밀폐형 하역기, 밀폐형 이송설비 설

치 등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비산먼지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석탄 저장고 옥내화가 필수적이며, 중부발전은 운영중인 모든 옥외 저탄

장을 옥내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단계로 2022

년까지 40만톤 규모의 옥내 저탄장을 건설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60만톤 규모의 옥내 저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중인 신보령, 신서천화력은 옥내 저탄장으로 건설하고 있다.

운영중인 모든 옥외 저탄장의 옥내화가 완료되면 석탄 하역에서부터 이송, 저탄, 상탄에 이르기까지 비산먼지를 완

벽히 차단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진실적 : 1,728억원 투입, 방지설비 지속보강으로 비산먼지 최소화

○ 비산먼지 방지시설 개선

구  분 하 역 이 송 저 탄 상 탄

개선
내용

․밀폐형 하역기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밀폐형 이송설비
․집진설비 개선

․비산방지 약품설비
․방진펜스

집진설비 개선
  (건식 → 습식)

○ 건설중인 신보령(Shed형), 신서천화력(Silo형)은 옥내형 저탄장으로 건설

□ 향후대책 : ’25년까지 운영중인 모든 저탄장 옥내화

○ 총 5,000억원을 투자, 100만톤 규모의 저탄장을 옥내화하여 하역에서부터 이송, 저탄, 상탄까지 비산먼지 완벽

히 차단 

- 하역 : 밀폐형 하역기, 이송 :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저탄 : 옥내형 저탄장

- 운영중인 발전소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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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저장용량(만톤) 설비형식 투자비(억원)

1단계(’17∼’22년) 40 Silo 2,500

2단계(’21∼’25년) 60 Silo 2,500

3) 온실가스 감축계획

2030년 기준 RPS 의무비율이 기존 10%에서 28%로 상향됨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 의무비율 달성을 위해 신

재생 확대를 추진중에 있다. 

중부발전의 2030년 BAU 온실가스 배출량은 4,400만톤이며, 신재생 확대, 연료전환(석탄→LNG) 등을 통하여 BAU 

대비 약 32%, 1,4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향후 8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및 ‘18년 상반기에 수정 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하여 중부발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전원별 신재생 추진계획 

구  분 태양광 풍력
(육상)

풍력
(해상) 바이오 연료전지 폐기물 기타 합 계

발전량
(GWh) 3,604 3,176 866 1,813 2,519 121 575 12,674

비율(%) 28.4 25.1 6.8 14.3 20.0 0.9 4.5 100

○ 태양광

- 수상,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용량 사업 적극 발굴

- 유휴 철도부지, 간척지, 농지 등을 활용한 지자체 협업의 대규모 사업개발

○ 풍  력

- 사업여건이 우수한 강원도 산악지역, 서남해 일대 등 육상풍력 적극개발

 -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용한 민원해소 및 지역수용성 제고

- 장기적 관점의 서남해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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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 수입산 우드펠릿을 국산제품으로 대체 및 축산분뇨 등 신규 바이오연료 발굴

○ 연료전지

- 인천, 서울 등 복합발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사업추진

- 화학공장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대규모 수소연료전지 사업 개발

○ 기 타 

- 소수력 : 지방하천을 우선 개발 후 대규모 국가하천으로 사업확대

- 해양에너지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파력, 조류발전 등 사업추진

□ 온실가스 감축계획

구   분 감축량
(만톤) 세부사업내용 비고

연료전환 350  석탄화력(보령 1,2호기) LNG 복합 대체 ’22년 예정

신재생에너지 823  태양광,풍력,조력,소수력 이행중

노후설비 개선 105 보령 3∼6호기 Retrofit  ’18∼’23년

포집 CO2 재이용 7  보령 10MW CCS 포집 CO2 재이용사업 ’18년~

외부감축사업 12 외부투자사업 및 그린크레딧 사업 등 이행중

해외감축사업 100 왐푸, 스망까 수력 지속운영 및 신규개발 이행중

합  계 1,397 BAU(4,413만톤) 대비 31.6% 감축

○ 2030년 국가감축목표 : BAU 대비 37%(국내 25.7%, 국외 11.3%)

- 발전부문 정부 감축목표 : BAU 대비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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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및 지자체 협력 추진

중부발전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 지원사업과 충남도(보령시) 협

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원사업으로는 

① 발전소 주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령화력내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종묘배양장을 설치하고 점

농어, 넙치 등 치어 방류사업을 통해 수산자원 증식과, 수산종묘배양장에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노력하고 있다. 

② 2013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검진 항목 이외의 추가

사항 검진을 지원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연간 1,000여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③ 지역사회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④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이 일정부문 투자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풍력사업, 학교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계획이다. 

충남도(보령시)와의 협력사업으로는 

①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탄소중립형 행사 지원사업, 

발전소 회처리장 부지에 탄소숲을 조성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 충남일원 유휴부지 산림조성을 통한 상쇄사업 등이 있

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지역 농어민 배출권 감축사업을 지원하고 상쇄사업으로 회수하는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② 최근 충남 서남부권의 극심한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충남도, 보령시와 함께 보령하수종말처리장 폐

수를 보령화력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③ 또한, 충남도와 함께 석탄발전소 주변 기후·환경영향 및 건강영향조사 공동 연구용역, 발전소 보유 대기오염물

질 측정망 공동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고효율보일러 교체사업, 친환경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사업 등 신사

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 결  론

한국중부발전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8천억원을 투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세계최고수준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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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체하여 건설중인 신보령, 신서천화력이 가동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75% 감축하여 LNG 

복합발전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옥외 석탄 저장고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

하여 운영중인 모든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운영중인 모든 옥

외 저탄장의 옥내화가 완료되면 석탄 하역에서부터 이송, 저탄, 상탄에 이르기까지 비산먼지를 완벽히 차단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의 2030년 BAU 온실가스 배출량은 4,400만톤이며, 신재생 확대, 연료전환(석탄→LNG) 등을 통하여 BAU 

대비 약 32%, 1,4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 지원사업과 충남도 협력사업 등

이 있다. 지역사회 지원사업으로는 소득증대 사업, 건강검진 사업, 지역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

민참여형 태양광, 풍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 등 지자체 협력사업으로는 탄소중립형 행사지원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발전소 주변 기후·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조사 공동 연구용역, 취약계층 고효율보일러 교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환경포럼을 설립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

견을 회사정책에 반영하고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되도록 최

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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